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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음반산업의 특수성들을 고려하여, 작사-작곡가-아티스트(가수) 협업구조와 아티스트 특성이 예술적 성과와 상업적 성과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342개의 음반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술적 성과와 상업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국적 참여자의 비율이 높고 분업화 정도가 낮은 협업구조일수록 앨범의 예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티스트가 OST/피처링 경험이 많거나 수상경력이 많을수록 앨범의 예술적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작곡가-아티스트의 반복 협업경험, 아티스트의 미디어 노출, 그리고 수상경력이 많을수록 음반의 상업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성과요소를 지닌 문화산업의 상이한 성공요인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초록
          
        

        
          Focusing on the specificities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lyric-composer-artist (singer) collaboration structure and artist attributes on the artistic and commercial performance, respectively. Our empirical results from 342 music albums suggest that factors affecting artistic performance and commercial performance are different. Collaboration structure with higher percentage of foreign collaborators and low degree of specializ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lbum’s artistic performance, whereas an artist’s OST/featuring participation and award-winning experienc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album’s artistic performance. We also found that composer-artist repeat collaboration experience, an artist's exposure to media, and award-winning experienc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lbum’s commercial performance. By combining the analysis of two performance dimensions, our study offers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uccess factors in cultur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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